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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작가들에게듣는다

A1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의 출판 시장은 굉장히 배

타적이다. 그들은자국어로된소설

을 읽으려는 성향이 강해서 한국문

학이진출하기란쉽지가않다. 미국

을비롯한해외에한국문학이진출하기위해서작품을영어

로번역하는작업이필요했고, 이를위해2년전에뉴욕에있

는출판담당하는AGENT와계약을했다. 그후<나는나를

파괴할권리가있다>를올해7월에출간하게되었다. 그래서

이번낭독회에참여하게되었다.

A2예전에이런낭독회에는주로한국교포들이많았다고들었다. 하지만이번낭독회에는현지학생들

이많이참가한것같다. 한국학, 한국문학, 한국어의저변이

많이 확대된 듯한 생각이 들었다.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읽어주는 독자를 만나게 되어서 좋았고, 이런 점이

내게는에너지를충전하는계기가되었다.

A3한국작가들에게는이런식의낭독회는생소하지만실상미국의작가들에게는늘있는일이다. 책

을출간하면서점, 학교등을돌면서낭독회를하고있다. 미

국의출판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이런행사는상당히바람

직한행사다. 또이번행사는나름대로많은사람들이참석

해서잘진행되었다.이런행사가축적이되면결국한국문학

의힘이되지않을까한다. 낭독회시간이충분하지않아독

자들과의교감이충분히이뤄지지못한점이아쉽다. 하지만

이번행사가Bilingual(두개의언어로)로진행이되다보니

어쩔수없었던점을감안하면성공적인행사였다.

A1지금까지외국어로번역된 한국소설은‘좋은 소

설’보다는‘번역의 의미’가 있는

소설이대부분이다. 

아마도 외국 번역가들이 한국 작

가들에대한정보가부족하다보니한국고유의작품이나독

특한 소설을 번역가가 선택해 번역했기 때문이다. 내 작품

역시외국번역가가선택해번역을하게되었고, 한국문학을

알릴수있다는생각에이번낭독회에참석하게되었다.

A2처음참가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 지금까지의행사를보니한국의내로라하는유명작가들이참석

한다는것을알게되었고, 이제나도유명한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웃음). 작가로서 독자를 만난다는 것은 항상

즐거운일이다. 특히조지아대학의경우이런식의한국문학

발표낭독회는처음이라는소리를들었는데그곳에정말많

은한국학생들, 외국인들이왔었고, 낭독회후질의응답시

간을통해학생들의열의를또한번느낄수있었다. 조지아

대학을비롯해매회낭독회를마치면서‘행복하다’는생각이

들었다.

A3솔직히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소위 문학을 한다는 내가 관심이 부족해서 일

수도있지만전반적으로홍보가부족한것같다. 이런좋

은 의미의 행사는 좀더 대대적으로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행사가문학하는사람들한테는힘이될것이

고, 독자들에게는한국문학에대해관심을갖게할계기

가될것이다.

공통질문

Q1. 이번낭독회에참여하게된동기?

Q2. 낭독회를마친소감?

Q3. 작가낭독회를평가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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